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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ole factors of local children's 

center life workers and turnover intentions, and propose a rational role in the work of life workers to 

suggest an intervention plan that can lower turnover intention. For analysis, data were collected and 221 

cases were analyzed using dmfh google docs for life-service workers working at local children's center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mong the sub-variables of the role factors, role conflict was 

found to increase the turnover intention of life workers, and second, role overload increased the 

turnover intention of life worker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we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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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들의 역할요인과 이직의도와의 관계를 검증하여 생

활복지사의 합리적인 업무상 역할을 제안하여 이직의도를 낮출 수 있는 개입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분석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생활복지사를 대상으로 구글 독스(google docs)를 활

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221케이스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역할요인의 하

위 변인 중에서 역할갈등이 생활복지사의 이직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역할과중

이 생활복지사의 이직의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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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조

손가정, 다문화가정 등의 증가는 아동의 돌봄 문제를 사회

문제로 확대 시켜왔다. 이러한 가운데 지역사회 내에서 아

동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양적인 성

장과 더불어 질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2019년 기준1)으로 총 4,081개소, 이용 

아동 수는 108,971명으로 조사 되었다[9]. 이는 지역아동

센터가 법제화된 2004년 895개소에서 이후 매년 200여 센

터가 증가한 수치이다. 지역아동센터가 짧은 기간에 큰 폭

으로 증가한 것은 그동안 빈곤이나 방임 등으로 인해 서비

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증가함과 동시에 지역아동센터 

외에는 아동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만한 기관이 없

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 기관으로서는 가장 많은 수의 아동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대표적인 아동복지기관으로 자리 잡았다[3].

한편, 아동 돌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아동센

터의 질적인 성장 측면에서 효과적인 운영과 서비스제공을 

위한 종사자의 안정성과 전문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4]. 그러나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의 근무환경은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보

고서[9]에 따르면 4,081개 시설에 센터장을 포함한 종사자

는 9,425명으로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센터가 

센터장 1명에 생활복지사 1명이 근무하는 형태를 띄고 있

다. 더하여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근무 중인 생활복지사들의 

지역아동센터 근무경력을 살펴보면, 3년 미만인 비율이 

43.1%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중 1년 미만의 근무경력

을 가진 생활복지사도 12.7%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생활복지사들의 이직률은 높다고 평가될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생

활복지사의 잦은 이동은 발달 과정상에 있는 아동들이 새

로운 생활복지사에게 적응해야 하는 긴장과 스트레스를 

주며, 생활복지사가 아동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과정에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은 서비스 제공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며, 아동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한 생활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에도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활복지사의 이직 문제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이러한 중요성에 기초하여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

사의 이직의도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를 살펴

보면, 소진요인이나 스트레스 등 심리적인 측면과 이직 의

도와의 관계[2, 4, 5], 직무환경, 직무만족도, 업무환경 등 

직무와 관련된 요인들의 영향[3, 4], 역할갈등의 영향관계

[3], 직무만족도의 매개효과[4, 5] 등이 검증되고 있다. 이

들 연구들은 생활복지사의 이직의도에 직무나 정신건강, 

역할 측면에서 개입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

에서 중요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일반적으로 센터 내 주 종사자는 센터장 1명과 생

활복지사 1명이 근무하는 형태로 생활복지사의 역할문제

는 센터장의 의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

기 때문에 종사자의 역할요인을 포괄적이고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역할요인의 영향

력을 포괄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한계에 

주목하여 역할요인의 하위 요인들을 포괄하여 그 영향력

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에

서 생활복지사의 업무 측면의 합리적인 역할을 명확히 하

여 근무환경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이직의도를 낮출 

수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Theoretical Background

1. Regional Children's Center Status

지역아동센터는 빈민 지역의 열악한 주거공간 속에서 

공부할 공간이 없어서 방임된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공

간의 개념으로 시작되었다[1].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지원 아동복지시

설(아동복지법 52조)이다. 이러한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

회 내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좋으며, 소규모 가정형태의 이

용시설로 지역사회자원의 연계를 활용하여 교육과 복지를 

통합적으로 접근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3].

2019년 12월 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총 4,081개소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 아동수는 총 108,971명으로 

센터당 평균 이용 아동은 약 27명이다. 운영 중인 중점프

로그램은 5대 영역으로 23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

다. 이용 아동들은 미취학 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 고루 분

포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학교나 학년별 편차가 크고 다

양한 특성을 가진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다. 

1) 2019년 12월 말 기준 신고,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 총 4,217개소 중 휴·폐지로 인한 조사 불가 시설 및 운영준비 
시설을 제외하고 총 4,081개소에 대해 분석한 자료임[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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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내 주요 종사자 현황2)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4,081개 시설에 센터장을 포함한 종사자는 9,425명임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센터가 센터장 1명에 생활복지사 1명

이 근무하는 형태를 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활복지사

들의 지역아동센터 누적 근무경력은 평균 4년 7개월로 5

년도 되지 않는 실정이며, 학력을 살펴보면, 전문대 졸업

이 29.8%, 4년제 졸업 이상이 68.1%로 생활복지사들의 

학력은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의 근무시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시간은 우리나라 전체 생활복

지사 중 85%가 하루 ‘9시간~1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는 생활복

지사도 10.8%를 나타냈다. 

위 현황을 토대로 볼 때, 아동들의 돌봄을 담당하는 종사

자들의 역할은 중요하고, 매우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실무자들은 아동지도, 가족상담, 

지역자원연계, 재정관리를 비롯한 행정적인 업무 등의 다

양한 직무를 겸해서 맡고 있는 실정이다[5]. 그러나 이 모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에는 전문성이나 시간이 부족한 면

도 있으며, 부모나 지역사회의 협조가 부족하여 애로를 겪

는다고 한다[3]. 이러한 과도한 역할과 업무, 열악한 근무상

황, 잦은 이직들을 근거로 볼 때, 생활복지사들의 역할에 

대한 고민과 혼란은 초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혼란은 지

속적인 근무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2. Role Theory and Turnover Intention

이직의도는 실제 이직이라는 행동의 결과가 아닌 미래 

이직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심리상태를 의미하며, 이직

의도가 반드시 이직이라는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10]. 그러나 이직의도는 이직을 설명하는 가장 강

력한 예측변인[6]으로 조직을 떠나려는 의도적이고 계획적

인 생각을 품은 심리적인 상태를 말한다[8]. 이직의도가 당

장의 이직 결정은 아니지만, 현재의 직장에 대한 갈등상태

를 내포하기 때문에 이직의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근

무태도, 조직에 대한 충성도, 성과 등에 영향[8]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더불어 이직관리의 핵심은 이미 이

직한 사람이 아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초점이기 때

문에 이직의도를 통해서 이직문제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3].

한편,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조직문화는 조직 내에서 구

성원들에게 부여되는 역할은 기대의 의미가 강하고 구성

원은 그러한 기대에 부합하게 행동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

러한 기대와 행동은 항상 부합하는 것은 아니며, 만약 차

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인과 조직 간에 스트레스 관계

가 존재하게 된다. 즉, 역할이라는 것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 의해 기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역할로 인한 스트레스 유발 가능성이 높으며, 부여된 

역할에 대한 기대와 실제 역할 간의 차이로 발생하는 스트

레스는 이직의도 증가와 같은 심리적이고 행동적인 증상

들이 나타나게 된다[8]. 이처럼 인간은 본인이 속한 사회 

속에서 지위를 갖게 되며, 해당 지위에 합당한 기능을 수

행할 책임을 갖게 된다.

이러한 사회조직 내에서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포괄

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역할이론이며[10], 역할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역할갈등, 역할모호, 역할과다가 포함

된다. 역할갈등은 자신의 역할 상 요구되는 것과 실제 역

할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정신적 혼돈의 인식

이며, 자신의 욕구나 능력에 맞지 않는 역할기대를 받는 

심리적 상태를 말한다[8]. 역할모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불

명확한 경우나,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알지만 그것을 어떻

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10]으로 직무

내용 등이 난해하거나 복잡할수록 잘 나타난다. 이러한 역

할모호는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고 직에서 필요한 존재

인지 회의를 들게 함으로써 조직으로부터 이탈을 야기하

게 된다. 역할과다는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 자신이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부여되는 것을 의미한다. 양적인 

역할과다는 많은 역할이 부여되는 것이며, 질적인 역할과

다는 자신의 능력에 비해 부여된 역할의 난이도가 지나치

게 높은 것을 의미한다[8]. 이러한 역할과다는 구성원의 직

무 동기를 감소시켜 이직의도를 높이게 된다.

실제로 역할요인의 하위 변인인 역할갈등은 이직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7], 역할모호 

역시 이직의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3]. 이들 연

구가 사회복지사를 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이지만 생활복

지사 역시 복지영역에서의 실천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영향 관계 예측 근거에 대한 타당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파편적으로 검증되어 온 역할요

인을 포괄하여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는 생활복지사를 중

심으로 그 영향 관계를 검증해 보조자 한다.

2) 2019년 이후 제시된 지역아동센터 현황 자료는 보건복지부[9]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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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Materials and Methods

1. Study subjects and data collection methods

본 연구의 조사는 충청권과 전라권 지역아동센터에 근

무하는 생활복지사를 대상으로 구글 독스(google docs) 

방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19년 4월 6일부터 4월 26일까지 21일간에 걸쳐 이루어

졌다. 처음 확보된 지역별 10여 명의 생활복지사가 주변의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에게 설문조사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례를 늘려나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복으로 

설문요청을 받게 된 기존 응답자는 응답을 하지 않아야 한

다는 안내 문구도 첨부하여 응답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주

의를 기울였다. 총 324명이 응답하였고, 응답이 불성실한 

4사례를 제외하고 최종 320사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 Measurement tools

2.1. Dependent variables

이직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Barak[6]가 사용한 아동복지

종사자의 이직의도에 척도를 활용하였다. 이직에 대한 고

려 정도와 기한을 고려한 이직의도 등을 묻는 총 4개의 문

항이며,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a)

는 .88로 나타났다.

2.2. Independent variables

역할요인은 역할갈등과 역할모호, 역할과다인 3개의 하

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역할갈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Rizzo외(1970)가 개발한 척도를 역할모호와 역할과다는 

윤영석[8]이 수정, 사용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역할갈등은 

업무의 방식, 기관의 정책과 규칙에 어긋난 업무수행 등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역할모호는 기대되는 역할이나 

타인의 기대가 무엇인지 모르는 정도를 묻거나 규정이나 

지침이 부재한지를 측정하는 등 총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역할과다는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가 부여되는지, 시간이 

부족한지, 수행 업무가 너무 많은지 등 총 6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하위 변수들의 응답은 모두 5점 척도로 ‘전혀 그

렇지않다’ 1점~‘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역

할이 부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는 역할갈등 .86, 역할모호 .82, 역할과다 

.91로 나타났다.

2.2. Control variables

통제변수로는 생활복지사의 이직의도와 관련 있는 변수

로 주로 강조되는 성별, 연령, 학력, 결혼여부, 근무기간으

로 선정하였다. 먼저 성별은 ‘남’, ‘여’로, 연령은 ‘실제연

령’, 학력은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로 구분하였으

며, 결혼여부는 ‘미혼’, ‘기혼’으로 센터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기간으로 측정하였다.

3. Analysis methods and data examination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

였다. 조사 대상자에 대한 특성과 주요 변수들의 특성과 

실태, 정규성 파악을 위해 기술통계 방법을 활용했으며,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역할요인변수의 하위 변수들이 이직의도에 미

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활

용하였다. 분석에 앞서 자료에 대한 다중공선성과 정규성

을 점검하였다. 먼저 다중공선성의 경우 변수 간 상관관계 

결과를 검토한 결과 모든 변수 간 상관관계 계수가 절대값 

0.6이하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왜도와 첨도의 절대 값이 3과 10을 넘지 않아 정규성을 확

보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변수의 절대 값 왜

도는 .081 ~ -1.062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고, 절대 값 첨

도는 .024 ~ -1.759의 범위를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본 연

구에서 사용한 주요 변수들은 정규성이 의심될 만큼 왜도

와 첨도 값이 크지 않아 분석결과에 대한 타당성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IV. Results analysis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221명으로, 이들의 일반적 특

성은 <표 1>과 같다. 먼저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

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별의 경우 ‘남

성’(7.7%)보다 ‘여성’(92.3%)의 응답 비율이 매우 높았으

며, 연령은 ‘30대’(34.4%), ‘20대’(31.2%), ‘40대 ’(30.0%), 

‘50대’(5.4%)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학력은 ‘대졸’

이 55.6%인 123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문대졸’ 

41.6%, ‘대학원 졸’ 2.8% 순으로 나타났으며, 혼인상태는 

‘기혼’(60.8%)이 ‘미혼’(39.2%)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마지막으로 응답자들의 근무기간은 ‘1년 미만’과 ‘1년~3

년’이 33.9%로 동일하게 응답 비중이 높았으며, ‘6년 이

상’은 19.6%, ‘3년~5년’은 12.6% 순으로 응답자들의 근무 

기간은 다소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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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Frequency(%)

Gender
Male   17(7.7)

Female 204(92.3)

Age

20s 69(31.2)

30s 76(34.4)

40s 64(30.0)

50s   12(5.4)

Education 

Level 

College Graduate 92(41.6)

University Graduate 123(55.6)

Graduate graduation    6(2.8)

Marital Status
Single 87(39.2)

Married 134(60.8)

Employment 

Period

Less than 1 year 75(33.9)

1 to 3 years 75(33.9)

3 to 5 years 28(12.6)

More than 6 years 43(19.6)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

다음은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변수들로 

이들 변수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먼저 이직의도는 평균 14(표준편차 7.40)으로 나타나 응

답자들의 이직의도가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

요인으로는 역할갈등은 평균 22(표준편차 8.82)로 나타났

으며, 역할모호는 평균 15(표준편차 7.33), 역할과다는 평

균 18(표준편차 6.56)로 나타났다. 역할요인 모두 평균값

이 다소 높게 나와 생활복지사들의 역할요인들에 의한 어

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역할갈등의 평균점

수가 다소 높게 나와 역할요인 중에서도 역할갈등으로 인

한 생활복지사들의 어려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Classification 

(N=221)

Minimum 

value

Maximum 

value
Average

Standard 

Deviation

Turnover 

Intention
4 20 14 7.40

Role 

Factor

Role 

Conflict
6 29 22 8.82

Role 

Ambiguity
5 22 15 7.33

Role 

Excessive
6 28 18 6.56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key variables

응답자들의 역할요인이 이직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으며, 본 모형의 설명력은 30.6%로 모

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F=10.137, p<.001). 

먼저 통제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성별, 학력, 혼인

상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연령의 경우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직의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 -.493, p<.05). 또한 근무기간이 증가할수록 이직의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049, p<.01). 본 연구에서 

주요하게 검토하고자 했던 역할요인의 검증결과를 살펴보

면, 역할모호 요인은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할

갈등은 이직의도에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생

활복지사들의 역할갈등이 커질수록 이직의도를 높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β .206, p<.001). 역할이 과다하다고 느낄수

록 이직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β .180, p<.01).

Classification 
(N=221)

b     β

Control 

Variable

Gender -.843 .023

Age -.784 -.493*

Education Level   .990 .583

Marital Status   .670 .131

Employment Period   .261 -.049**

Role 

Factor

Role Conflict   .583 .206***  

Role Ambiguity   .023 .009

Role Excessive   .493 .180**

  R² .337

Adjusted R² .306

F 10.137***

*p<.05, **p<.01, ***p<.001

Table 3. Influence of role factors on turnover intention

Ⅴ. Conclusion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를 중심으로 역할요

인의 하위 요인들을 포괄하여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력

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생활복지사 221명을 대상으

로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역할요인과 이직의도와의 관계

를 살펴보았다. 

응답자들 중 ‘남성’은 17명(7.7%), ‘여성’은 204명

(92.3%)이었고, 연령은 ‘20대’(31.2%), ‘30대’(34.4%), ‘40

대’(30.0%)가 30%대 비율로 고르게 응답했으며, 학력은 

‘대졸’이 55.6%인 123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

태는 ‘기혼’(60.8%)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근무기간

은 ‘1년 미만’과 ‘1년~3년’이 33.9%로 동일하게 응답 비중

이 높게 나타났다. 생활복지사들의 일반적 특성과 역할요

인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최종적으로 

연령이 많고 근무기간이 길수록 이직의도는 감소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역할요인 중에서는 역할갈등과 역할과다

가 이직의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생활복지사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개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역할갈등이 이직의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역할요인 중 역할갈등이 이직의도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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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역할갈등은 다른 방식으로의 업무수행이나 서로 

다른 요구, 기관의 정책이나 규칙에 어긋나는 업무, 자원

의 불충분, 불필요한 업무 등으로 파악된바, 이러한 부분

에 초점을 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먼

저 센터 내에서 주요 업무를 함께 하는 센터장들이 생활복

지사들의 이러한 역할갈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업무 

지시나 수행에 있어 명확성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규칙이나 기준에 어긋나는 업무수행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생활복지사의 직무분석을 통

해 불필요하거나 다른 인력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들의 정

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맥락에서 중앙지원단

에서는 이러한 직무분석을 지원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의 평가 기준에 종사자들의 

근무조건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수정, 보완해 나갈 수 있

도록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역할과다는 이직의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에서 역할과다는 업무가 복잡하고 감당하

기 어렵거나, 업무가 많고, 시간 부족과 고됨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는 표준화된 업무분장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수의 종사자들이 다양한 아

동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실은 생활복지사에게 

과한 역할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특히 지역아동

센터에서 센터장은 기관장으로서의 외부활동이 잦아 생활

복지사의 업무는 과중될 수밖에 없다. 지역아동센터의 여

러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소한의 업무의 비합리적

인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명확하고 실제 작동이 가능한 

업무분장이 필요하며, 이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아동센터에 적정수

준의 인력지원이 선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도 함께 마

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본 연구의 한계와 함께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는 충청권과 호남권에 근무하는 생활복지들

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본 조사의 결과를 전체 생활

복지사에게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조사에서는 전국의 생활복지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역할요

인과 이직의도와의 분석을 통해 일반화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 선정한 역할요인은 

상호관계를 전제로 하는 변인이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내 주요 종사자들을 모두 포함하는 심도 있는 역할요인에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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